
EG, 하반기 시황회복 "오리무중"
3 / 4분기 5 2 0달러까지 하락 … 한국·대만 가격주도권 상실

국내 EG 시장이 화섬경기의 불황으로 가격하락 및 수요부진, 재고누적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 홍역

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들어 약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불투명

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시장 반전이 중국시장의 재고소진에 따른 구매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터여서 시장전망을 예

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.

더욱이 국내 EG 시장은 일시적인 회복은 가능할지라도 SABIC, UCC 등 에탄을 원료로 하는 다국

적기업에 비해 원천적으로 원가부담이 상존, 장기적으로도 다국적기업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

으로 분석되고 있다. 

실제 9 5년기준 국내수요는 9 0만1 7 0 0톤인데 반해 생산량은 3 7만2 9 0 0톤으로 수입비중이 5 8 . 6 %를 차지

해 SABIC, UCC 등의 가격책정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. 

대만도 연간 수요 1 0 0만톤 중 생산능력이 UCC 15만톤, CMMF 10만톤 등 2 5만톤에 불과, 불안정한

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, 대만 등이 EG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9 6년9월 현재 톤당 EG 원가가

5 5 0달러인데 반해 UCC, SABIC 등은 3 0 0달러선에 불과하고, 이에따라 생산능력 증설을 통한 경쟁력

강화책도 위험요소로 작용,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6년9월 현재 국내 E G가격은 톤당

5 0 0달러로 1 / 4분기 6 8 0달러, 2/4분기 5 8 0달러에 비해

1 5 0달러 이상 하락했으며, 95년말 8 0 0달러(운임비 2 0달

러 포함)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등 극심한 침체양상을

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특히, 3/4분기 국내가격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확정되

지 않은 채 국내 EG 생산기업들의 통보가격으로 잠정

거래되고 있는 것은 S A B I C이 8월 한달간의 휴가로 가

격결정을 연기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

로 알려졌다. 

즉, 아시아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S A B I C에

의해 국내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관례 때문으로 분석되

고 있다. 

이처럼 거래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수출가격은 S p o t기준 톤당 4 1 0달러로 더욱

낮게 형성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.

이러한 불황은 9 6년하반기 중국내 재고소진, 부동액 수요증가, 중국 면화작황 부진 등 갖가지 호재

로 인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. 

이와같이 EG 시장이 부진하자 호남석유화학, 현대석유화학, 삼성종합화학 등 EG 생산기업들은 가

동률을 7 0∼80% 수준을 유지한 채 재고 비축을 위해 탱크터미널을 임대하는 등 부대비용 부담도

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따라서 EG 생산기업들은 9월이후까지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상반기와 같이 공장가동을 중단하는

등 특단의 조치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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